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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동포청장, 추석맞아 제천시 정착 고려인들 만나 애로사항 경청
- 이상덕 청장, 12일 자녀 출산 고려인 동포엔 축하와 덕담도 건네

- 재외동포지원센터 거주 동포에 격려품 전달…“행복 가득한 명절되길”

□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추석을 앞둔 12일 제천시에 정착해 사는 

고려인 동포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건네고 격려품을 전달했다. 

 ㅇ 국내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고려인 동포 이주 및 정착을 지원

하는 제천시는 이날 재외동포지원센터에서 이 청장과 김창규   

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명절 행사를 열었다.

 ㅇ 이 청장은 본격 행사에 앞서 자녀를 출산한 동포 반가이 에브  

게니와 차가이 나탈리야 부부(고려인 1호 출산(‘24.6.6)), 폴레이 

파벨과 폴레이 올가 부부(고려인 2호 출산(‘24.7.4))에게 축하   

인사와 함께 격려품을 전달했다.

 ㅇ 이 청장은 이들 부부에게“고생한 산모와 가족들, 그리고 예쁜 아기가  

건강하기를 기원한다”고 덕담을 건네면서 국내로 이주해온 동포들

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인구

감소나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

밝혔다. 

 □ 이어 열린 추석맞이 행사에서 이 청장은 고려인들이 강제이주 등 

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인 정체성을 지켜온 것을 격려하고 모국

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

다고 했다. 



 ※ 고려인동포는 출산 및 노동 적령 인구가 많은데다 제천시에서 이주 및 

정착을 지원한 고려인동포 대부분은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고, 제천

시 재외동포 지원센터가 문을 연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고려인 동포 세 

가구가 각각 자녀를 출산했다. 

□ 이 청장은 “행복 가득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”고 하면서 재외  

동포지원센터에 입소한 고려인들에게 생필품 세트 등 격려품을 

전달했다.

 ㅇ 센터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는 60여명이며 대부분 맞벌이로 직장에 

다니고 있어 이날 행사는 퇴근시간에 맞춰 진행됐다.

  

 ㅇ 제천시는 앞서 11일 제천 향교에서 고려인 동포 자녀 17명을 대상

으로 한복 입어보기 체험과 송편 만들기, 전통놀이 체험 등을 진행

했다.

   

□ 재외동포청은 고려인 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동포가 87만 명에  

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 ㅇ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초기 정착 준비를 돕는‘국내 동포 

정착지원 안내서’를 배포하고, 한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

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.

 ㅇ 또한, 제천시처럼 적극적인 재외동포 이주를 지원하는 지자체와 

긴밀히 협력하면서 모국과 국내동포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갈 

예정이다.  끝. 

담당 부서
재외동포청

아주러시아동포과

책임자 과장 정선호 032-585-3172

담당자 주무관 변승우 032-585-3176

http://www.korea.kr

